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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증여가 좋을까요? 상속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때 다르다는 
답을 합니다. 이렇듯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은 케이스별로 다르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계획
(Tax Planning)이란 다양한 요소(재산 정도, 재산 종류, 증여자(피상속인)과 수증인(상속인) 구성, 연령, 등
등)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증여)재산가액은 낮추고 상속(증여)공제를 높이는 방도를 찾아가는 것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절세계획의 실천에 있어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세계획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증여세(상속세)는 경제(사회)가 복잡, 다분화됨에 따라 다양한 절세방안의 고
안이 계속 되어 왔고, 국가는 이를 과세범위에 포섭하는 과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반복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세 중 가장 역동적인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절세계획을 위하여 과세범위 등에 대한 변화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증여세(상속세) 적용 실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절세계획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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